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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중심자는 그 시대 운명과 함께한다

작성일 : 2010. 11. 25 (목) 새벽 3:30

작성자 : 정명심 목사 (대구스타교회 부교역자) 

[ 수요예배 후 연평도사건으로 인한 구국기도회가 

진행되었을 때, 저는 민족과 선생님을 지켜달라는 기도와 

시대 중심자와 중심섭리를 악평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향해 심정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어‘시대 중심자를 대함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며, 왜 그러한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다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간구 끝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하늘의 역사, 

중심자를 두고 펼 수밖에 없다.

내가 육신이 아닌 고로 육 있는 너희들과 통하기 위하여 

육신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 기르고 키워서 

육신 있는 모든 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세워왔다.

고로 내 육신을 대신하여 세운 자가 

바로 나의 육신과도 같은 것이다.

내 영이 형상화된 육신!

그 자를 통해 나의 뜻을, 역사를 편 것이다.

그는 육이지만 

내 영이 임하고 내 사상과 정신이 임한 자이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자다.

너희가 모시고 섬겨야 할 또 다른 나인 것이다.

허나 육으로만 보고 함부로 보고 대하며 업신여긴 자들은 

결국 형벌을 받아왔다.

중심자를 불신함으로 개인적으로도 심판받았고, 

그 민족 역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였느냐.

중심자는 그 시대의 대표요, 

그 지역, 그 민족의 축소 상징자이니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민족의 운명이요, 

민족의 운명이 그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세운 중심자는 개인, 가정의 차원이 아니다.

민족, 세계의 단위이니라.

그가 귀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세웠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

고로 그는 내 뜻을 함축한 자요, 

그를 함부로 대함은 내 뜻을 함부로 본다는 것이다.

고로 그를 보며 이 시대를 비춰보고, 

이 시대를 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

내 뜻이 그의 손에 달렸노라.

그가 내 뜻을 위해 얼마나 더 뛰느냐에 따라 

천주의 뜻과 너희 민족의 뜻도 이루어지리라.

그와 일체되라. 그러면 나와도 일체되리라.

시대 중심자는 그 시대 운명과 함께한다.

민족의 운명의 배를 함께 탔기 때문이다.

너희는 각 나라마다 민족의 배를 탄 자들이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방관자이든, 구경꾼이든

삯꾼이든, 품꾼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아들이든, 신부이든 간에 

모두 같은 배를 탔다.

누가 그 배에 손해를 입히고 훼손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

다.

같이 가야 할 운명이다.

허나 그들로 인하여 의인도 같이 고통 받게 된다.

불가항력이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고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시대에 내가 세운 중심자이다.

나는 그 배의 선장이요, 

중심자는 내가 가장 믿고 맡기는 부조종사이다.

그는 배의 모든 곳을 두루 살피며 피해를 막고

항해하는 곳을 알리며 여러 상황들을 알게 하여 

미리 준비하고 예비케 만든다.

그런데 그의 말을 불신하며 밀어내고 제대로 대하지 못하

면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만 손해다.

모든 것을 알고 지도하는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풍랑을 맞을 것이다.

홀로 예비하지 못하니 물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를 대함이 나를 대함과 같으니 

고로 나를 대함과 같이 그를 대하라.

나의 역사는 중심자 역사이다.

요셉이 중심자일 때 그를 대함에 따라 

민족의 운명이 달라짐을 보지 않았느냐?

민족이라는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중심자를 괴롭히고 배척할수록 더 힘들 것이다.

마치 너희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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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교실에 담임선생이 중심자로 반장을 세워 두었다 하

자.

반장은 선생을 대신하여 세운 자이니 

그 말에 따르고 하나 되어야 하거늘 

반장의 말을 따르지 않으므로 

결국 그 반은 전체가 기합을 받게 된다.

이와 같다.

나 예수를 대신하여 세운 중심자와 하나 되며 

그 말에 순종하며 따라야 

민족이 더 형통하며 잘 되는 것이다.

사랑하라. 아껴주어라.

믿고 따르라. 힘과 격려를 주어라.

바로 나에게 하는 것과 같다.

너희 각자는 중심자를 함부로 대한 것에 회개하고 

제대로 알고 대하자.

그 시대 가장 잘나서 세운 자다.

신앙적으로, 심정적으로, 사랑적으로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세웠다.

그로 인한 조건으로 혜택 받고 가고 있으니 더욱 감사하

라.

중심자는 곧 나와 같다.

사랑하라. 

내가 그를 믿고 세운 만큼 너희도 그를 신뢰하고 따르라.

그의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는 내 말씀이니 

믿어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대표이자, 이 시대 표상이요, 나의 대속자이니 

제대로 알고 대하자.

사랑해서 보낸 나의 극적인 사랑 표현임을 알고 

그와 같은 사랑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이 행하자.

사랑해서 보낸 나의 깊은 뜻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열심히 내 표상자를 보고 따라오라.

사랑하노라.

나는 너희의 신랑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